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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6. 30.(화) 10:00

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 인천공항뿐 아니라 주요 공항에 ‘체납자 전용 검사대’ 운영 및 검사율 상향
- 국세청‧지자체에서 강제징수 위탁한 수입물품도 검사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

  관세청은 7월 1일(수)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

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의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위탁

[위탁추이(만명/조원)]  : (’23) 5.7/45.3 (‘24) 7.3/52.9 (’25) 9.1/61.7 (’26.5월) 10.1/70.2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루어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항이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여 조세 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체납자의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그 밖의 주요 입국

공항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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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

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세체납자 휴대품 검사 결과 적발사례

2.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 설치 사진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7870)

세원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미옥 (042-481-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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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세체납자 휴대품 검사 결과 적발사례

<사례 1> 국세체납자 A에 대해 체납자 휴대품 검사 지정·실시

ㅇ 일시 및 장소 : 2026. 5. 19.(화) 22:30경, 인천공항 1터미널 E구역

ㅇ 적발 물품 : 은 그래뉼 25.15kg(1억 2천만원 상당)

<사례 2> 국세체납자 B에 대해 체납자 휴대품 검사 지정·실시

ㅇ 일시 및 장소 : 2026. 5. 27.(수) 13:00경, 인천공항 1터미널 E구역

ㅇ 적발 물품

- 현금 : 원화 38,669,000원, 미화 7,000달러, 태국 바트화 177,000바트

- 물품 : 샤넬가방 2점, 샤넬시계 1점, HUBLOT시계 1점, 셀린느 지갑 1점,

루이비통 지갑 2점, 루이비통 선글라스 1점 등 총 8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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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체납자 검사 강화 베너 설치 사진


